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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료타르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쪽J. F. , , , , 1994,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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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루노 스넬 정신의 발견 서구적 사유의 그리스적 기원 김재홍 옮김 까치 쪽 영감은 원, - , , , 1994, 227 .  

래 종교적인 용어로 신에 사로잡힌 접신상태를 뜻하다가 후에 시적 열정 혹은 시적 영감이라는 말로 발,

전한다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쪽 참고. , , , 2003, 7 .  

3) “die im enthusiastischen Dichtervortrag erregte und in Katharsis endende Selbststeigerung." R.

Hohmann, Aritikel: ‘Erhaben, das Erhabene’. In: Ritter, Joachim(H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쪽Philosophie . Basel 1972, 624 .Ⅱ

4) 안성찬은 플라톤의 미학사상에 나타나는 미와 숭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로 숭고가 현실. ‘ ’

과 이념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파토스적 체험이라면 미는 현실과 이념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지향‘ ’ , ‘ ’

하는 로고스적 사유를 본질로 한다 둘째로 숭고가 디오니소스 제전에 기원을 두는 문학과 음악 등의 시‘ ’ . ‘

간예술의 심미적 체험이라면 미는 고대의 조각 회화 등 비례와 대칭을 척도로 하는 공간예술의 심미적’ , , ‘

체험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로서적 쪽 참고’ . , , , 2004, 37 .  

5) 숭고론 의 저자로 편의상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빌려 쓰고 있지만 이 논문이 쓰여진 연대와 저자는 분명  

하지 않으며 이 논문은 전체의 오분의 삼이 전해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해지, .

는 이 논문의 저자로 수사학자인 디오니시우스 라는 의견과 서기 년 사(Dionysius of Hailicarnassus) 273

망한 수사학자 롱기누스 라는 주장들이 있다 롱기누스 롱기누스의 숭고미 이론(Cassisus Longinus) . , ,  

김명복 옮김 연세대학교 출판부 쪽, , 2002, 3 , 역자의 롱기누스 숭고미 이론 소개글 참고‘ ’ .

글쓴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이 글이 쓰여진 연대도 분명치 않으나 세기경 도미티아누스 시대 로, 1

마에 살았던 성명미상의 그리스인 학자라는데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숭고론 의 저자는.   

주로 위 롱기누스 로 일반적으로 표기된다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로서적( ) (Pseudo Longinos) . , , ,僞   

쪽 참고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롱기누스 로 표기하고자 한다2004, 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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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롱기누스 앞의 책 쪽, , 15 .

7) 롱기누스는 숭고론 장과 장에서 숭고미의 성질과 상반되는 결함들에 대해 설명한다 롱기누스에 따르3 4 .  

면 첫 번째 결함인 과장은 숭고미를 능가하려는 바램에서 시작되며 표현이 허약하다거나 빈약하다는 비, ‘ ,

난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위대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부풀림으로써 정반대의 건조함을 산출한다고, ’

한다 두 번째의 결함은 활력이 없음이다 이 결함은 비범하고 잘 조직된 효과들 특히 매력적인 면을. ‘ ’ . ‘ ,

추구하려다가 효과 대신에 실속도 없이 번지르르한 겉치레 속에서 허둥거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세 번, ’ .

째의 결함은 감정이 격한 글에서 나타나는 거짓 정서이다 이것은 감정이 요구되는 곳에서 오도된 공허‘ ’ . ‘

한 감상주의에 빠지거나 감정이 필요한 곳에서 과도하게 감정이 노출되어있을 때 나타나는 결함으로 독, ’ ,

자에게 지루함을 안겨주게 된다 같은 책 쪽 참고. , 18-25 .

8) 같은 책 쪽, 29 .

9) 같은 책 쪽 참고 롱기누스는 첫 번째 원천인 영혼의 고상함을 장에서는 장엄한 개념을 형성할, 31-33 . ‘ ’ 8 ‘

능력이라고 표현했다’ .

롱기누스가 말한 숭고의 다섯 가지 원천에 대해 김상봉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생각에 있어서 큰‘ ’ . ①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강렬하고 신들린 파토스 특정한 말무늬의 형성 고상한 말씨 위엄 있고 명② ③ ④ ⑤

료한 구성 김상봉 나르시스의 꿈 한길사 쪽 참고. , , , 2002,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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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상봉 앞의 책 쪽 참고, , 91-93 .

11) 롱기누스 앞의 책 쪽 역자의 롱기누스 숭고미 이론 소개글 참고, , 5 , ‘ ’ .

12) 장 홍 미학산책 소크라테스에서 소쉬르까지 정유희 옮김 시그마북스 쪽 참고, : , , , 2010,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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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롱기누스 앞의 책 쪽 역자의 롱기누스 숭고미 이론 소개글 참고, , 5-6 , ‘ ’ .

14) Edmund Burke, Adam Philips (ed.),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이하에서 탐구 로 표기한다 버크의(1757),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탐구 는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김동훈 옮김 마티 와 숭고와 미의( , , 2007)    

근원을 찾아서 쾌와 고통에 대한 미학적 탐구 김혜련 옮김 한길사 로 번역출간되었다 이 논문에- ( , , 2010) . ․

서는 김혜련의 번역서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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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버크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김혜련 옮김 한길사 쪽E. , , , , 2010, 103 .  

비어슬리는 버크가 말하는 숭고를 촉발시키는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대상이 숭. “

고의 감정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시무시하든지 실제로 무시무시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든지 또

는 공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어떤 특성을 지니든지 이 셋 중 하나이어야 한다 또한 즉각적, .” “ ,

간접적 또는 유추적인 무시무시함은 숭고의 감정을 환기하고 그 대상이 안전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통제되고 감소될 때 고유한 만족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먼로 비어슬리 미학사 이성훈.” C. , ,  ․

안원현 옮김 이론과실천사 쪽 참고, , 1999, 223 .

16) 같은 책 쪽, 97 .

17) 같은 책 쪽,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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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같은 책 쪽, 130 .

19) 앞의 책 쪽 버크는 공포 외에도 힘 부 장 결핍과 공허 부 장 규모의 웅대함 부 장 도, 130 . (2 , 5 ), (2 , 6 ), (2 , 7 )

숭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20) 버크가 말하는 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김혜련 옮김‘delight’ . ( ,  

한길사 에서는 유적 이라 번역하고 탐구 김동훈 옮김 마티 에서는 안도감이라 번, 2010) ‘ ( )’ , ( , , 2006) ‘ ’愉適   

역했으며 숭고의 미학 안성찬 유로서적 에서는 환희라 번역하고 있다 유적은 즐겁다는 뜻의, ( , , 2004) ‘ ’ . ‘ ’  

와 도달하다는 의미를 가진 의 합성어로 유적의 의미가 미의 감정과 구분이 안 되어 의 번‘ ’ , ‘delight’愉 適

역어로 부적절하다 안도감 또한 고통이나 위험의 제거되었을 때의 안도감에 뒤따르는 큰 기쁨을 의미하.

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안도감과 안도감에 뒤따르는 기쁨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희의 뜻. ‘ ’ ‘ ’ .

은 자기의 뜻에 알맞은 경계를 만났을 때의 기쁨을 뜻하므로 의 번역어로 적절하다 따라서 논‘ ’ ‘delight’ .

자는 의 번역어로 환희를 사용했다deligh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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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버크 앞의 책 쪽E. , , 100 .

22) 앞의 책 쪽 김혜련의 번역서에서는 놀라움을 경악이라 번역했다, 129 . ‘ ’ .

23) 칸트의 판단력비판 본서는 칸트 생전에 판이 나왔다 초판 은 인쇄출판 과정을 매우 서둘러 밟았는3 . (A)  

지 교정 또한 일관되지 못한 채 년에 출판된다 제 판 은 년에 출판되어 칸트가 처음부터, 1790 . 2 (B) 1793 ,

끝까지 직접 교정을 보고 제 판의 오탈자도 바로잡았으며 부분적으로 고쳐 써서 당초보다 증보된다, 1 , .

년에 출간된 제 판 은 비록 정정 대목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출판사 측에서 이루어1799 3 (C) ,

진 것으로 칸트가 관여한 흔적은 없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칸트가 최종적으로 직접 전문을 살펴 발간한.

제 판을 표준본으로 삼는다 칸트 판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쪽 참고2 . I. , , , , 2009, 18-19 .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이하에서, Felix Meiner Verlag, 1974; KdU 약어로 사용하겠다 판.  

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은 칸트의 해제와 번역자의 역주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하기에 훌( , , 2009) 

륭한 번역서이다 또 다른 번역서인 판단력비판 김상현 옮김 책세상 은 판단력비판 의 부만 번. ( , , 2008) 1    

역된 것으로 부 번역 외에 번역자의 해제 및 용어해설이 잘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백종현의 완역본을, 1 .

중심으로 참고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김상현의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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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칸트 판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쪽 참고I. , ,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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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칸트 판단력비판 김상현 옮김 책세상 쪽 참고I. , , , , 2008. 157 .  

26) 칸트 앞의 책 백종현 옮김 쪽 참고I. , , , 249 .

27) 같은 책 쪽, 274 .

28) "das Gefühl des Erhabenen eine mit der Beurteilung des Gegenstandes verbundene Bewegung

des Gemüts als seine Charakter bei sich führt, anstatt daß der Geschmack am Schönen das

Gemüt in ruhiger Kontemplation voraussetzt und erhält." I. Kant, KdU, B80.
29) 같은 책 백종현 옮김 쪽I. Kant, , , 256 .

칸트에게 있어 심의능력이란 상상력과 오성과 이성을 의미한다 숭고의 체험은 상상력과 이성 사이의 관.

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심의능력 중 오성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오성은 상대적 크기를 지니는 현상계의, .

대상들에만 관여하기 때문이다 안성찬 앞의 책 쪽 참고. ,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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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칸트 앞의 책 김상현 옮김 쪽 참고I. , , , 162 .

31) 칸트 앞의 책 백종현 옮김 쪽 참고I. , , , 258-259 .

32) 최준호 숭고함의 체험과 호모 폴리티쿠스 칸트와 아도르노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회, - , , Vol 67,｢ ｣

쪽 참고2001,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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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광명 칸트 철학 체계와의 연관 속에서 본 판단력비판의 의미 한국칸트학회 엮음 칸트와 미학, ‘ ’ , , ,｢ ｣   

민음사 쪽 참고, 1997, 33 .

34) 안성찬 앞의 책 쪽 참고, , 13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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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칸트 앞의 책 백종현 옮김 쪽I. , , , 270-271 .

36) 칸트 앞의 책 쪽 참고I. , , 271-272 .

37) 안성찬 앞의 책 쪽 참고,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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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칸트 같은 책 쪽 참고I. ,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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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트랜스 아방가르드는 년 이탈리아 예술사가이자 전시회 기획자인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1980 (Achille

에 의해 처음 사용된 명칭이다Bonito Oli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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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볼프강 벨쉬 우리의 포스트모던적 모던 박민수 옮김 책세상 쪽 참고, 1 , , , 2001, 79-85 .  

41)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일상적인 인간을 초월해 있는 어떤 종국적 목표 지점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초.

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가는 인간 으로 그 자신을 썩지 않도록 끊임없이(über sich hinaus gehen) ,

자신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도중의 인간을 말한다 염재철 니체 하이데거 가다머의 예술철학 미학대. , , , ,｢ ｣

계간행회 미학의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쪽 참고, , , 2008, 488-489 .  

42) 판비츠는 유럽문화의 위기 에서 포스트모던적 인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포츠로 몸을 단련하고‘ ’ . “  

민족주의 의식을 갖추고 군사적으로 훈육되고 종교적으로 고무된 포스트모던적 인간은 딱딱한 껍질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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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early modern times, it was understood that the central category

of aesthetics is ‘beauty’ to which the concept of ‘sublime’ was subordinated.

The onset of the incredulity towards reason-centered theor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created a move away from the reason-centered paradigm in the entire

gamut of the value and cognitive systems. The trend also influenced the

domain of arts. With the appearance of the avant-garde movement since late

19th century, and the fully blossomed postmodernism since the 1980s, the

representation approach, as the goal of traditional arts, had given way to the

sublime and emerged as the aesthetic emotions for the contemporary arts.

The study aims to grasp the understanding of the aesthetics of the

sublime which appeared in contemporary art, especially focusing on Jean

François Lyotard. The study reviews theories on sublimity discussed by

Longinos, Edmund Burke, and Immanuel Kant upon whom Lyotard has built

his sublime aesthetics. The review identifies the historic context of Lyotard’s

theory of sublime;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of his aesthetics of ‘sublimity,’

as the concept that he suggested to be the artistic emotions for moder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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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nally reviewed the aesthetics of the sublime as appeared in the

avant-garde art works.

The following are identified through the review of such discussions. First,

Lyotard’s aesthetics of the sublime consist of a theory formed in a

differentiated manner. Although he initially borrowed or transfigured the

preceding theories to make his own, his theory embraces the consideration of

the temporal and social situations of postmodernism influence.

Secondly, Lyotard refers to postmodern arts as the art that witnesses

‘representation of the unrepresentable’, a notion transfigured from the ‘negative

representation’ of Immanuel Kant. Postmodern artists present sublimity as an

‘event’ through a negative description approach of abandoning any attempts to

describe objects. The ‘sublimity as an event’ is founded on Burke’s discussion

that ‘the sublime rises from the threat that nothing will happen.’

Thirdly, Lyotard articulated the artists pursuing aesthetic revolution as

avant-garde artists. Édouard Manet who rejected the traditional techniques of

chiaroscuro and perspective, launched the revolution of color patch. He

practiced and realized avant-garde painting by depicting the feelings of

instantaneous moment in an allusive style, after eliminating the substance. Paul

Cézanne observed that ‘all nature is reverted to the cylinder, the sphere, and

the cone.’ His new and innovative techniques with the destruction of spatial

illusions and polyhedral perspectives were a watershed in the arts of the 20th

century. Barnett Newman erased all images on the canvas and abandoned any

description of them. He realized the avant-garde painting by depicting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aesthetics of the sublime, that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unrepresentable,’ into an event.

The cubism of Georges Braque and Pablo Picasso overturned the

traditional perspective and the linear perspective with one vanishing point, and

allowed the existence of substantiality with multifaceted perspectives. They

also realized avant-garde art through innovativeness by breaking all shap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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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s into fragments of abstraction, of which originals cannot be recognized

unless a visual hint was provided. Marcel Duchamp’s coined term

‘ready-made’, allowed all ready-made products to be included in the artistic

world, revolutionizing all categories of traditional aesthetics, such as, artworks,

artists, and the descriptive structure of arts.

Lyotard’s postmodern aesthetics of the sublime resulted in conceptual

expansion of arts through the innovativeness that rejects the traditional

approach of representation. Rather, it appeals with a strong aspect of the

influential aesthetics, which emphasize more of the effect and influence to the

audience, instilled by the artworks rather than their meanings or contents. His

postmodern aesthetics of the sublime brought the ‘liberation of sensibility’,

which had always been veiled in the other side of philosophical discussions

since Plato’s ideas, and suppressed by reason under the Enlightenment.

However, in this era of image, it would be unnatural to characterize the trend

of contemporary arts as just the aesthetics of the sublime.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arts, it may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imulacre, in the era of digital cloning as Jean Baudrillard suggested, along

with the aesthetics of the sub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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